
1. 들어가며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의 핵심 의미는‘군사굴기(軍事崛

起)’로 표현된다. 중국은 여러 신형 무기와 다양한 미사일로 힘을 과시했다. 

언론 매체를 기준으로 공개된 미사일은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14종 100여 기다. 탄

도미사일로는 대륙간탄도탄(ICBM) DF-5B와 DF-31A, 중거리미사일(IRBM) DF-15B와 

DF-21D, 준중거리미사일(MRBM) DF-26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새로 선보인 미사일은 

DF-21D와 DF-26이다. 

중국 미사일에는‘공세적 자국 방어’와‘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

물려 있다.‘공세적 방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는 개념이다. 이는 ① 미국이 핵 공격을 하

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② 미 재래식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反접근/지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 A2AD)의 구조로 돼 있다. 

 

역공하는 핵무기는 DF-5B, DF-31A이다. DF-31A는 사거리 11,200km로 다탄두(MIRV)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에 이 핵무기의 존

재를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원통형의 발사대만 선보였다. DF-31은 2009년 이미 실

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 DF-31A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DF-41의 경우 미 국방부‘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는‘중국이 이동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CSS-X-20(DF-41)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었

다. 중국이 열병식에 이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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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의 가능성이 꼽힌다.

ICBM 공개에는 조심스러웠던 중국의 태도가 A2AD 기능을 하는 중거리미사일을 공개하

면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정거리가 1,500~4,000km 사이인 DF-21D와 DF-26을 과감

히 등장시켰다. 이 둘은 A2AD의 핵심 전력이다. 중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을 따라잡

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대칭전력의 하나인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DF-21D가 1,500~2,000km 사이인 제1도련선까지의 미국 군사력 접근을 막는 핵심 전력

이었다면 DF-26은 이를 3,0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미사일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

은 공격용 발톱은 숨기고 수비용 방패는 확실히 드러냈다. 

문제는 이들 A2AD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들을 

포함,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로부터 해안을 따라 남북 수천 km에 걸쳐 미사일을 전략적으

로 배치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전력의 주 기능이‘미국 공격의 방어 및 저지’라고 하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동북지역 미사일이 유사시‘북한 지원’으로 전

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남북 간 대형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사일이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은 한국 공군 및 미군 공군기지를 파괴

해 작전을 무력화 시키고,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전황 방해를 넘어 통일의 저해 요소까지 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에서‘적극적 방어’2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제한적 선제 공격 가능성

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을 우호적인 것으로 포장

하더라도 열병식에 녹아 든‘군사굴기’ 의지는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에 위협 요소가 될 가

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 미사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들 미사일이 한

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논의가 거

의 없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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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핵·재래식 미사일 능력

1) 제2포병의 미사일 전력 강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제2포병을 중심으로 핵·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

다.3 미국에 크게 열세인 항공 전력 등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탄두미사일 

개발에 특히 집중해 왔다.4 미 국방부의 의회보고서도 중국은 새롭고 다양한 공격 미사일

을 개발, 실험하며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조직하고 구형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공개

했다.5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수준은 아니지만‘Lean and Effective’한 수준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6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

리(IRBM), 대륙간탄도탄(ICBM)7의 모든 영역에서 신장됐다.‘표1’은 미 국방부의‘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중국 미사일 전력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

이다. 

우선 ICBM의 경우 중국은 2014년 말에 2005년보다 20기 늘어난 50~60기를 지상배치 

했다. 구형인 DF-5는 다탄두화해 파괴력을 키우고,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강화된 

사일로(Silo, 지하 미사일 격납·발사 시설)에 배치했다. DF-31(CSS-10)과 DF-31A 신형

도 추가했다. 사거리가 11,200km 이상인 DF-31A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형 ICBM DF-41(CSS-X-20)도 개발 중이다.

MRBM의 중심은 사거리 1,700km인 DF-21(CSS-5) 미사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DF-21A, 

DF-21C, DF-21D가 개발됐다. DF-21D(CSS-5 Mod 5)는 항공모함 요격미사일(Anti Ship 

Ballistic Missile, ASBM)이다. 전술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며 정밀 유도되는 DF-21D는 

중국 A2AD 전략의 축으로 본토 해안 900nm(약 1,600km)내로 진입하는‘적의 항모’를 공

격할 수 있다.8 사거리가 1,800km인 DF-21C(CSS-5 Mod 4)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실전 

배치됐는데 종말유도형으로 정밀 타격능력이 있으며 오키나와 일본 본토도 공격 가능하

다.9 중국은 사거리를 훨씬 늘려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ASBM도 개발 중

인 것으로 관측됐었고10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소 3,500km이상이라고 언론11은 소개

했다.12 이것이 201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IRBM DF-26이다. 

SRBM은 2005년 650~730기에서 2010년 1,050~1,150기, 2015년 1,200기로 꾸준히 

늘었다. 2005년 이후 SRBM을 매년 100기씩 늘린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 때문이다. 주요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DF-15(CSS-6)와 300km인 DF-11(CSS-7)이었는데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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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0 2015

종류
CSS-2: CSS-5로 교체 예정

CSS-3/CSS-4가 주력

CSS-2

CSS-3 

CSS-4(사일로 배치)

DF-31/31A: 30기

DF-4(CSS-3)

DF-5(CSS-4Mod2) 사일로

DF-5(CSS-4Mod3) 다탄두

DF-31(CSS-10Mod1)

DF-31A(CSS-10Mod2)-

사거리 11,200km

비고

수년 내 

DF-31/DF-31A 배치

사거리 11,200km

다탄두 개발 중
DF-41F(CSS-X-20) 

개발 중

 ICBM

표 1. 중국 미사일 전력 변화 추이

2005 2010 2015

종류
CSS-6

CSS-7
동일

CSS-6/CSS-7

DF-16(CSS-11)신규 배치

수량 650~730 1,050~1,150 1,200

배치 대만 건너편 중국 본토 좌동 좌동

비고 해마다 100기 늘림 좌동 좌동

SRBM

2005 2010 2015

종류 CSS-5

CSS-5의 개량형 개발
DF-21(CSS-5)

DF-21D(CSS-5 Mod5)

항모공격용(ASBM) ASBM, 사거리 1,500km

비고

※DF-26(IRBM):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없었으며  

70주년 열병식서 공개

MR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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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000km인 신형 재래식 탄두미사일 DF-16(CSS-11)도 새로 배치됐다.13 

2015년 미 국방부 보고서는‘10여 년 전 중국은 SRBM 수백 기를 보유, 대만을 공격하는 

정도였고 제1도련선 내의 공격력은 기초 수준이었다. 오키나와나 괌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재래식 탄두미사일을 최소 1,200발 보유한다’고 공개했다.14 2013년 

11월 SRBM은 1,000기 정도였는데15 1년 사이에 200기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열병식에 

등장한 DF-15가 미 국방부 2015년 보고서에는 제외돼 있다. DF-15는 사정거리 600~

900km인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DF-15가 보고서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

다. DF 계열 미사일은 거의 이동발사대에 배치돼 있어 선제 공격으로 파괴하기가 어려워

졌다. 생존성이 강화되면 공격력도 증가한다.

그림 1. A2AD의 동시작용

출처: globalita.com via CIMSEC http://globalbalita.com/wp-content/uploads/2012/10/Air-

  Sea-Battle-map.jpg, http://cimsec.org/strategic-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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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과 국경 따라 집중 배치된 미사일 

중국 미사일 전력은 북쪽 북중 국경에서 보하이만을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돼 있다. A2AD 전략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A2AD는 단순화하면 미군이 서태평양을 포함해 주변의 지상, 해상, 공중 어디로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위협 차단을 넘어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에 대

한 안보방위공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조너선 그

리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A2AD에는 중국의 공역과 해역을 봉쇄한 뒤 미국이 이를 해소

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미군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돕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작전이 포

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16 중국은 이를 위해 비대칭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위성 공

격 능력, 사이버 전쟁 능력, 해상의 고정 및 이동 물체(특히 항모)를 탄도 및 크루즈 미사

일로 공격하는 능력, 5세대 항공기 개발, 중거리 첨단 미사일 개발, 전자전 능력 개발 등 

광범위한데 미사일 전력 강화는 그 일환이다.17 해안에서 1,500km 범위 내의 서태평양으

로 진입하는 적 함선 특히 미군 항모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18 연안배치 미

사일엔 이런 전략이 최대한 반영돼 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핵·재래식 탄두미사일 전력을 제대로 분석하기

는 어렵지만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연안 전력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여기서는‘Taiwan 

표 2. 이동발사대 배치 DF 계열 미사일

미사일 유형 서방분류

DF-11 SRBM CSS-7 Mod 1

DF-11A SRBM CSS-7 Mod 2

DF-15 SRBM CSS-7 Mod 1

DF-15A SRBM CSS-7 Mod 2

DF-15B SRBM CSS Mod 3

DF-16 SRBM CSS-11 Mod 1

DF-21C MRBM CSS-5 Mod 3

DF-21D MRBM CSS-5 Mod 5

DF-26(2015.09.03) IRBM

주: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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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trategy in an age of Precision Strike’,19‘PLA Second Artillery Corps’,20

 ‘The Chinese Army Today’,21 Project 2049 Institute 블로그‘Asia Eye’,22 중국 바이

두에 공개된‘中国二炮’23 등 5개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

이 자료들에는 중국의 6개 사단급 미사일 부대의 이름과 배치 미사일에 관한 분석이 제시

돼 있다. 정보는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2포병 산하에 51·52·53

54·55·56 등 6개 미사일 부대(Base)가 있는데 북동부는 51부대, 중부는 52부대, 남동부

는 53부대가 맡는 것으로 본다. 

해당 부대를 다룬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미사일 전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LA Second Artillery Corps’에 따르면 51부대 산하에는 6개 여단이 있다. 이름이 확인

되는 여단은 806·810·816·822여단이며 나머지 둘은 이름이 파악되지 않는다.

·

그림 2. 미사일 부대 위치와 미사일 종류

출처: Sean O’Connor,“PLA Second Artillery Corps,” Air Power Australia, November 24, 2012,

   http://www.ausairpower.net/APA-PLA-Second-Artillery-Corps.html.

주: 붉은 색은 ICBM 기지, 청색은 MRBM 기지, 황색은 SRBM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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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여단은 황룽(또는 한청)에 있으며 사거리 1,700km인 DF-21이 배치돼 있다. 810여단

은 랴오둥 반도의 덩샤허에 있다. 사거리 2,650km인 DF-3A와 1,700km인 DF-21이 배

치됐다. 둘 다 핵탄두를 장착했다. 퉁화의 816여단엔 사거리 600~900km 단거리미사일 

DF-15가 배치돼 있다. 822여단은 산둥성 라이우에 있으며 DF-21이 배치됐다. 나머지 부

대는 식별이 안 된다.

2014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라이우 여단에 항공모함 요격미사일인 DF-21D

가 배치된 것으로 공개했다.24 

대만을 전담하는 52부대 산하에는 7개 여단이 있다.25 815여단은 러핑, 샹라오에 걸쳐 있

으며 DF-15와 DF-16(추정)이 배치됐다. 817여단(융안)에는 DF-15가, 818여단(메이저

우)·819여단(간저우)·820여단(진화)엔 DF-11이 배치돼 있다. 이밖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부대가 셴유(DF-11)와 푸닝(DF-11)에 있다. 

표 3. 중국 51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부대이름 위치 미사일 유형

806
황룽/한청

(Huanglong/Hancheong)
DF-21 MRBM

810 덩샤허(Dengshahe) DF-3A,DF-21 MRBM

816 퉁화(Tonghua) DF-15 SRBM

822 라이우(Laiwu) DF-21 MRBM

미상 징위(Jingyu) 미상

미상 펑룬(Fengrun)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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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53부대 담당인데 산하에 5개 여단이 있다.26 부대와 미사일 배치는 아래와 같

다. 2011년부터 이곳에 DF-21D가 배치됐다는 관측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4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ASBM의 배치를 확인했다.27 

앞서 언급한 5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안을 따라 남과 북으로 51, 52, 53부대가 빽빽이 

미사일 공격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을 맡는 52부대에는 단거리미사일이, 분쟁이 일어나

표 4. 중국 52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부대이름 위치 미사일 유형

815
러핑, 샹라오

(Leping,Shangrao)
DF-15,DF-16(추정) SRBM

817 융안(YongAn) DF-15 SRBM

818 메이저우(Meizhou) DF-11 SRBM

819 간저우(Ganzhou) DF-11 SRBM

820 진화(Jinhua) DF-11 SRBM

미상 푸닝(Punning) DF-11 SRBM

미상 셴유(Xianyou) DF-11 SRBM

표 5. 중국 53부대 미사일 배치 정보

부대이름 위치 미사일 유형

802 진수이(Jinshui) DF-21A MRBM

808 위시(Yuxi) DF-21A MRBM

821 루오 하이(Luo Hai) DA-10 크루즈

96217 구이저우(Guizhou) 훈련부대

96219 칭위안(Qingyuan) DF-21D AS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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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남중국해를 맡는 53부대엔 준중거리, 중거리미사일이 집중 배치됐다. 동북 방면을 

맡는 51부대에는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아래 지도는 중국 미사일 배치와 사정거리

를 보여준다.

3. 중국 미사일의 전략적 함의

중국은 미사일 등 군사력이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입장이다. 시진핑 주석도 9월 22일 

미국 국빈 방문 중“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방어적 차원”이라며28“중국의 군사 전략은 적극

적 방어이며 아무리 중국이 발전해도 결코 패권을 추구하거나 팽창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

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중국의 병력을 30만 명 줄일 것”이라며29 9월 3일 열병식 연설에

그림 3. 중국 미사일 배치와 사정거리

출처: “A Low-Visibility Force Multiplier Assessing China’s Cruise Missile Ambitions”.

주: 연두색이 단거리, 황색이 준중거리, 보라색이 중거리미사일의 사거리다. 한국은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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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밝힌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비는 계속 늘

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의심스런 눈으로 본다. 미 국방부가 2015년 발표한 의

회 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방력을 군별로 강화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전투력을 키우며 이를 위해 육·해군 항공력, 사이버 전투력, 특수부

대 전투력, 공군 및 제2포병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본다. 사단의 여단화도 전투력 향상의 일

환이다. 그러면서 최대 2개의 지역 군단과 비전투 병력도 축소한다. 이런 방침은 군사력 유

연성을 늘리고, 원정군 초기 단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됐다.30 이를 영역별로 보면 중

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대상은 A2AD 능력 강화, 군사력 투사 거리 확장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전자기장 스펙트럼 같이 새로 부상하는 전역(戰域)이다.31 보고서는 중국

의 이런 방침이 2015년 중 공개될 것으로 예측했고 내용은 2020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봤

다. 실제로 9월 3일 열병식 때 일부 방침이 발표됐다.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2010년 1,340억 달러(약 159조 원)였던 중국 국방 예산이 2020년 

2배인 2,6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32 이런 팽창적 움직임을 방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능력의 확장은 중국의 원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연안 방어에서 외양(外洋, 

먼 바다) 방어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는 그 일환이다. 중국은 중동으

로부터의 오일 수송망과 같은 무역로 보호, 일본과의 영토 분쟁, 남사군도 분쟁, 대만 및 

한반도 분쟁, 중앙아시아 분리주의자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원격 작전 능력을 개

발한다.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제2포병 전력의 강화는 이런 개념과‘공세적 방어’ 개념 아

래 진행된다.

 

우선 핵탄두 ICBM의 경우 적의 핵 공격에서 생존하고 반격을 통해 적에게 수용 범위를 넘

는 치명타를 가하는 데 목표를 둔다. 능력은 제한돼도 생존성이 높은 핵무기의 개발과 강

력한 역공 능력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이동형 미사일, 다탄두, 적 방공망을 관통하

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 지상 플랫폼 강화, 유도가 가능한 기동식 재돌입 핵탄두(MaRV), 

다탄두, 디코이(decoy), 채프(chaff), 재밍(jamming), 탄두 열 차폐막 등이 대상이다. 2014

년 중국이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한 사실이 공개됐고, 제2포병의 

생존성을 늘리는 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됐다. 핵미사일은 미국

과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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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핵 선제공격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핵 공격을 받지 않으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고 

비핵국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호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재

래식 공격으로 중국의 핵전력 생존이 위협받거나, 정권 생존이 위협 받을 경우 핵무기 사

용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래식 탄두미사일의 초점은 A2AD33 능력 확충이다.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과 군사적 갈

등이 벌어지는 경우 등을 상정해 주로 미 군사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일

로 미국이 서태평양의 해양, 공중, 우주, 전자장, 정보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 능력은 빠르게 발전했다. 10년 전에는 주로 대만을 겨냥해 수 백기

의 단거리미사일만 배치했다.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군사력이 배치된 오키나와나 괌을 연

결하는 제1도련선 안팎의 지점을 공격하는 능력은 제한됐다. 그러나 오늘날 배치된 재래

식 탄두미사일은 1,200기가 된다. 일본 내 미군기지,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기지 모두 MRBM

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논문, 군 장성의 발언 등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우려가 표출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해병대 병력의 15%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34 이런 병력 증강의 이유가 형식상으로는 북한 도발 억지지

만 실제론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4.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중국 미사일 가운데 ICBM은 한국에 직접 위협이 아니다. 문제는 중·단거리미사일들로 이

들 미사일엔‘중국 방어’와‘유사시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적 의미가 실려 

있다. 우리에게 특히 심각한 부분은 중·단거리미사일이 유사시 한국 내 군사력 특히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증원을 저지해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미군기지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35고 지적했다.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심각

한 도전이라면 현재 주한미군 배치가 거론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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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시 한국 공군기지 공격 가능성

중거리미사일의 주축인 DF-21 계열은 한국을 위협한다.‘Chinese Mobile Ballistic Mis-

siles: Implications for U.S. Counterforce Operations’는‘DF-21은 대만, 일본, 오키나

와, 한국의 미군기지를 위협한다’고 적시했다.36 DF-21을 개조한 재래식 탄두의 DF-21C

는 한국과 일본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로 정하고 있다.37 뒤에서 설명할 DF-21D도 마찬가

지다. 

단거리미사일도 큰 위협이다. 그 가운데 퉁화 816여단의 전력이 가장 민감하다. 이 부대에 

배치된 사정거리 600~900km의 DF-15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측된

다.38 이 사정거리 내에는 한국 외엔 실질적 공격 대상이 없어 한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유

사시 북한지원을 위한 군사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2포대 SRBM을 예로 들면 여단은 6개 발사대대, 1개 지원대대, 통신대대, 전자전팀, 철

도팀으로 구성된다. 1개 대대의 발사대는 6~12개이며 1개 발사대에는 7~8개의 미사일

이 배치된다.39 발사대와 발사대당 미사일로 단순 계산하면 51기지에는 단거리미사일 기

준 최소 200여 기, 최대 500여 기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미사일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두 연구가 잘 시사한다. 연구들은 미사

일을 공격의 주된 무력이 아닌 적들의 공수 능력을 방해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RAND 

연구소의 2009년 연구‘A Question of Balance: Political Context and Military As-

pects of the China-Taiwan Dispute’에 따르면 원형 공산 오차(Circular Error Prob-

ability, CEP)가 40m인 SRBM으로 모든 대만 활주로를 집중·선제 공격하면 90%를 심각

하게 마비시킬 수 있다.‘Project 2049 연구소’도 2014년 중국이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활

주로를 공격할 경우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40 결과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의 경우 크게 파괴됐다. 

이 같은 분석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는 사정거리 약 1,700

km DF-21C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41 이 미사일은 CEP가 30~40m42일 만큼 정밀

도가 높다. 사거리가 1,500km로 조정된 DF-21 계열의 미사일이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 

대구의 K-2 공군기지를 목표로 발사되면 정점고도 391km를 지나 677초(11분 2초)만에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43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되면 1,000대가 

넘게 증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항공기의 작전 능력은 크게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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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대 산하 여단 위치와 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한 공격 지도(그림 4)는 우려의 근거를 

제시한다. 51기지 본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황룽(한청)에 배치된 DF-21은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남한의 모든 군 기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은 우려를 더 증폭시킨다. 

2) 유사시 미군 개입 저지, 확장억제 무력화

 

대만이나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

의 미 공군 및 해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A2AD 전력이다.44 DF-21D 항공모함 요격미사

일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 군사력인 Carrier Strike Groupe이 효율적인 작전거리 내

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 

그림 4. 51부대 미사일의 한반도 요격 가능 범위(DF-15, DF-21 표준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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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 배치된 DF-21D는 한

반도 유사시 서해와 동해로 진입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

시 괌이나 오키나와, 미 본토에서 파견되는 증원 전력에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방해 받거나 차단될 수 있다. 

새로 공개된 DF-26이 배치된 부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인 이 중거리미사일이 중국의 남동지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괌을 공

격할 수 있다. 괌의 미 군사력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위기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무력화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

는 A2AD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A2AD 능력을 가진 국가는 평시에 이웃 국가에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더 어렵게 만든

다”라고 지적한다.45  

중국의 재래식 탄두미사일이 핵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공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

문이다. 중국은‘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핵 선제 공격을 받지 

않으면 핵 공격을 하지 않으며 비핵국가, 비핵지역에도 마찬가지다.46 그러나 재래식 미사

일과 관련된 입장은 없다.

중국이 한국을‘다른 이유 없이’ 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북한 보호를 

위해 한국이나 미국에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성

이 적은 상상이다.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반 브레든

은“중국의 긴장이 높아지면 재래식 탄두미사일 공격의 유혹을 받기 쉬워질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에게도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한다.47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가 국내외 각 분야의 국익 수호를 위해‘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겠다

(大有作爲)’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미사일 공격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48 심각

한 남북 군사 갈등이 벌어지거나 북한이 공격을 받아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이 북

한 지원 차원에서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해야 

할 때 중국이 미사일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상황을 종료시키려 할 수도 있다. 중국 미사일

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

북한 미사일에 집중해 온 한국엔 중국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 중국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비교하면 양국 미사일 전력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이 개발 중인 500km 

사거리의 미사일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사하면 산둥 반도를 겨우 건드리며 800km가 

돼도 주요 전략 목표는 거의 공격하지 못한다. 

미사일이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사

일 공격이 미국과의 전쟁까지 각오하는 행위인데 중국이 그럴만한 준비는 안돼 있다는 지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

는 점, 중국군이 현대화 되고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중국군의 전투준비태세, 

훈련, 경험이 미국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비대칭 전력

인 미사일에 집중함으로써 서태평양에서 미 군사력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49 

5. 결언

중국의 미사일은‘주변 상황을 매개로’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엔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없다. 단거리도 현재 

500km 사정거리를 막 시험한 상태다. 

미사일 방어 능력도 미흡하다. 현재 미사일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탐지거

리 500km인 이스라엘 그린파인 레이더 2식과 이지스 SPY 레이더가 있을 뿐이다. 요격미

사일론 2020년까지 136기의 PAC-3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의 PAC-3 

만으로 중국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도 없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 문제로 대두할 경우 거의 대책이 없다.

향후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미사일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된다. 이

럴 경우 미국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사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미국형 미사일방

어망의 한국 배치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여기엔‘공세적 방어’와‘A2AD 

전략’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 하나로도 벅찬 우

리에게 중국의 미사일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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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선 중국 미사일의 한반도 위협 문제가 적절히 조명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의도와 상

관없이 군사 대비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 미사일 능력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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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규 전문위원은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의 주간이다. 중앙일보에서 30년 

가까이 정치부·국제부 등에서 취재를 했으며 통일·외교팀 팀장, 중앙일보 일

요판 신문인 중앙SUNDAY의 외교·안보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모스크바 특

파원을 지냈고 이후 독립국가연합(CIS)의 순회 특파원도 했다. 기자 초기에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을 집중 취재한 기획 시리즈에 동참했다. 그 시리즈는 

학계의 북한 연구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그 취재 내용을 담아『비록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1992, 중앙일보)을 공저로 출판했다. 故 김정일 국방위원

장의 아들 김정남을 인터뷰한 유일한 한국 기자다.

권은율 연구원은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에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안보환경, 동북아 지역 

이슈이다.

최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이자 외교안보센터장이다. 2012년

부터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부장과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

으며, 동 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

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군축연구실장, 2002년부터 2005년까

지는 국방현안팀장 및 한국국방연구 저널 편집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 부장으로서 국가 

안보정책 실무를 다루었으며,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정치학 석

사 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

는 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 그리

고 남북관계 등이다. 




